
뀫 오늘의

“이천수 쓰나?마나?”박항서의 딜레마 8면

허재감독“토토 전자카드 도입 반대” 11면

태연“형돈오빠가 원하면 결혼축가 OK”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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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손민한이 프로 13년만에 개인통산 100승
고지에 올랐고, 29일만에 1군에 복귀한 ‘WBC
영웅’ 한화 김태균은 3안타를 생산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두산 불펜 임태훈은 10승

고지에 오르며 다승 단독 1위로 치고 나갔다.
5위 롯데는 26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2009 CJ마구마구 프로

야구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을 기록한 손민한과
타선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6-4로 승리, 4위 싸움에 또 한번 불
을 당겼다. 1997년 1차 지명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고 데뷔한
손민한은 올 시즌 3승째를 수확하며 프로 13년만에 ‘100승 투
수’(역대 20번째) 반열에 올랐다.‘뇌진탕 후유증’으로 지난달
29일 2군행을 자청했던 김태균은 5번 타자로 선발 출장, 5타
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지만 팀 패배로 빛을 잃었다. 꼴찌 한
화는 6연패.

‘4위 싸움’ 선두주자인 히어로즈는 광주 원정에서 올 신인
1차지명인 강윤구의 눈부신 호투를 앞세워 KIA를 3-0으로 셧
아웃시켰다. 강윤구는 총 99개의 공을 던져 6이닝 동안 8삼진
을 솎아내며 6볼넷 무안타로 ‘6이닝 노히트노런’을 기록, 꿀맛
같은 프로 무대 첫승에 입맞춤했다. 송지만은 4회 결승 솔로
홈런 등 2타점을 해결했다. KIA는 8회 나온 박기남의 안타로
간신히 ‘팀 노히트노런패’의 망신은 면했다.

선두 두산은 잠실 삼성전에서 4-4 동점이던 9회말 2사 1·
2루에서 김현수의 천금같은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5-4, 짜릿
한 1점차 승리를 거뒀다. 불펜 임태훈은 3이닝 무실점으로 SK
김광현 송은범, 히어로즈 이현승 등 ‘선발 9승 투수’들을 제치
고 다승 1위에 올라섰다. SK는 LG와의 문학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새 용병 투수 글로버는 5.1이닝 2실점으로
첫 등판에서 승리를 챙기고 상쾌한 스타트를 끊었다. ‘SK 킬
러’ 심수창이 4.1이닝 5실점으로 무너진 LG는 27일 봉중근을
선발로 내세워 설욕전을 노린다. SK 선발은 김광현으로 예고
돼 또다른 빅카드가 성사됐다.

김현수 끝내기안타…임태훈 10승

내일 신문 쉽니다
인터넷 뉴스 계속 sports.donga.com

오늘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에디션을 합쳐서 발행합니다

기록에 강하다! 모든 스포츠를 한눈에! 와이드 기록실 ｜ 6면

편집｜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팝의황제’ 마이클 잭슨 심장마비 사망전세계가 추모의 물결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51)이 팬들의 곁을 떠나 영원
한 전설이 됐다.

마이클 잭슨은 26일 오전 6시26분(한국시간/현지시간
25일 오후 2시 26분) 미국 LA 자택에서 심장박동 정지 증
세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이날 자택에
서 급성 심장박동 정지 증세를 보인 뒤 UCLA 메디컬 센
터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LA검시소와 형인
저메인 잭슨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사망 원
인은 26일 부검을 통해 나올 전망이다. 7월 영국 런던에
서 컴백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던 마이클 잭슨은 그동안 이
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겠느냐고
추정하는 분위기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죽음 앞에 세계는 인종도, 종
교도, 사상도 잊은 채 한마음으로 비통함에 빠졌다.

그 슬픔의 크기는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둔 LA 집과 병원
으로 몰려드는 팬들의 숫자로,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내놓는 안타까운 메시지로 쉽게 가늠할 수 있다.｜기사 18면에 계속됩니다

26일 51세의길지않은생을마감한마이클 잭슨. 수많은팬들은 ‘당신은혼자가아니다’고노래하며마이클잭슨의죽음을애도하고있다.사진제공｜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파란만장한 삶…현대판 피터팬 / 비빔밥을 좋아했던 잭슨 꺞꺞꺞꺞꺞꺠18면5조 벌었는데 3500억 빚? / 비“빌리진 보며 꿈 키웠는데…”꺠꺠꺞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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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매체들 불후의 명곡 내보내며 비통함 달래
마돈나“위대한 사람 잃어…울음을 멈출수 없다”

만점꺠컴백!
김태균 3안타 2타점홈팬에 화끈한 인사

[잠실]5두산 4 삼성
임태훈승 권혁패

프로야구 전적<26일> [문학]6SK 3 LG
글로버승 전병두세 심수창패

[대전]6롯데 4 한화
김혁민패손민한승 애킨스세

[광주]3히어로즈 0 KIA
강윤구승 신철인세 양현종패

▲ 한화 김태균이 1군으로 복귀한 26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3안타로 맹타를 휘두르며 서서히 제 페이스를 되찾고 있음을 보였다. 대전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